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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공유저작물은 저작권법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 유통을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만들어졌다. 이용 허락 절차를 간소화하고 저작자 스스로 이용 범위를 표기해 배포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한다. 본 연구는 공유저작물에 대한 보상을 통해 제작자들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공유저작물 보상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공유저작물 이용자는 전문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전문가 인터뷰와 일반 이용자 계량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들은 공유저작물 보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가 인식하고 있는 적정 보상 수준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저작물 보상 체계 구축에 관한 제언을 하였다.

        

        
          
            초록
          
        

        
          Shared works were created to promote the distribution of works legally within the framework of copyright law. To facilitate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by streamlining licensing procedures and by expressing and distributing the scope of use by authors themselv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erception of users' compensation for shared works in order to create a way to stimulate the participation of producers in shared works through compensation for shared works. Shared works users were divided into professional users and general user groups and analyzed through expert interviews and general user quantitative research. As a result of the analysis, users recognized the necessity of compensation for shared works and analyzed the level of compensation that users perceiv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was proposed to build a compensation system for shared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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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디지털 시대로 전환 되면서 인터넷에는 저작물의 이용이 활성화되었다. 디지털 저작물 시대에는 이용자들에 의한 다양한 저작물의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저작물의 저작권이란 소유자의 독점적인 재산권으로 창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저작물 이용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인터넷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저작자들의 자발적인 저작물 공유를 위한 방법들이 논의되었고 이를 공유저작물이라고 한다.

      공유저작물은 공유 경제 모델의 하나로 유휴 저작물을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저작물이다. 이와 같이 저작권자 스스로 배포하는 공유저작물의 활성화는 인터넷의 많은 저작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장성욱의 연구에서 공유저작물의 활성화는 인터넷의 공유⋅개방 정신을 계승하고 보다 이상적인 인터넷 환경을 만들 수 있지만, 현재 호혜성에 의지한 공유저작물의 공급 방식은 공유저작물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아무런 보상 없이 공유저작물을 공유하는 방식은 공유저작물의 품질을 낮추고 지속적인 공유저작물 배포에 한계가 있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유저작물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유저작물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공유저작물 보상에 관한 이용자 인식 연구가 선행되어야한다고 보았다. 이용자들의 공유저작물 보상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여 공유저작물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의 공유저작물 보상에 관한 인식을 전문가 그룹과 일반인 집단을 나눠 살펴보았다. 이는 창작에 필요한 공유저작물 이용에 있어 전문가와 일반인의 시각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Ⅱ. 이론적 배경
      
        2.1 이론적 배경
        
          2.1.1 공유저작물
          공유저작물은 저작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 조건을 붙이고 이용자가 해당 조건을 준수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물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이용자 허락 방식을 적용한 공유저작물 라이선스방식인 크리에이티브커먼즈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는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저작물의 사용 조건을 규격화해 표준 라이선스를 정하고 저작자표기(attribution)와 비영리(noncommercial) 및 2차 변경 금지(no derivative) 그리고 동일조건 변경허락(share alike) 등 네 가지가 있다.

          이런 이용자 허락 저작물 이용 방식은 영리, 비영리 사용 구분만 가능하고 보상에 대한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공유저작물은 무료라는 인식이 강하며, 이런 인식은 양질의 저작물이 공유저작물로 유입되는데 장애물로 작용한다. 양질의 공유저작물 유입은 결국 공유저작물 활성화에 필요한 요인으로 본다[1].

        

        
          2.1.2 공유저작물 보상에 관한 선행 연구 
          공유저작물 생산자들에 대한 보상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민지애⋅진승규의 연구에서는 공유저작물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보상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 필요성과 활성화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다. 공유저작물 공급자에 대해 보상을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 높은 찬성을 보였다. 또한, 공급자들도 보상이 주어지면 더 많은 공유저작물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공유저작물 보상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2].

          클라이너⋅브라이언(Kleiner, Dmytri & Brian, Wyrick)은 개인들의 공유저작물이 외부 사적기업에 의해 무노임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클라이너는 무노임 노동을 막기 위해 공유저작물의 영리 조직에 대한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였다[3].

          바우웬스(Bauwens, Michel)는 대표적 공유저작물 라이선스인 크리에이티브커먼즈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가 공급자들에 대한 호혜성만을 강요하는 점을 비판하였고 상업적 이용에 대한 수익을 공유저작물 생산자 공동체의 수익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4].

          초기 공유저작물 이용 방식이 영리⋅비영리 구분 없었던 것과 다르게 최근 영리 목적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는 공유저작물 보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2.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문 이용자 인터뷰와 일반 이용자의 계량 연구를 혼합한 혼합연구를 실시하였다. 전문 이용자는 게임, 이북, 영상, 애플리케이션 제작기업의 임직원이 해당되며 전문적으로 공유저작물을 활용하는 전문가로 선정되었다. 대상 선정기준에 의해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목적 표집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눈덩이 표집(snowballing) 방법을 사용하여 콘텐츠 제작업체 집적시설, 저작권 관련 기관에서 관계자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8].

        연구에 추천된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락하여 구두로 연구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를 받아 최종 연구 참여자를 확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공유저작물을 1회 이상 사용해본 콘텐츠 제작 경험자로서 20세 이상 성인 총 5명이었다. 공유저작물을 1회 이상 이용한 이용자의 경우 공유저작물에 대한 지식과 이용범위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보았다.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표1>과 같다[5].

        
          Table 1. 
				
          

          
            Research participant
          
          

        

        
          
            
              	participant
              	shared work list
              	age.
              	gender
              	job
              	Final degree
              	career (y)
            

          
          
            	A
            	Photo
            	27
            	female
            	Designer
            	B.A
            	3
          

          
            	B
            	BGM, Photo
            	36
            	male
            	Game developer
            	B.A
            	6
          

          
            	C
            	BGM, video
            	32
            	male
            	Video producer
            	B.A
            	8
          

          
            	D
            	Graphic, BGM
            	35
            	female
            	E-book developer
            	M.A
            	10
          

          
            	E
            	Graphic, BGM
            	29
            	male
            	Game developer
            	B.A
            	2
          

        

        

        질문지 개발을 위해 공유저작물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후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1차 예비면담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1차 예비면담 질문지를 이용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콘텐츠 제작 담당자들에게 예비면담을 하여 면담용 질문의 연구목적에 대한 적격성을 확인 후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면담은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 질문지 개발과 예비면담을 한 후 4월부터 5월까지 개별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을 위해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에 직접 방문하여 개별 면담을 하였다. 면담하기 전에 연구목적을 재확인하고 구두 동의를 받았고 면담 내용을 녹취하는 것에 동의를 받았다. 면담시간은 대상자에 따라 30-6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대상자별로 콘텐츠 제작 분야가 다양하여 대상자마다 적절하게 질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면담 후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전화와 이메일로 연락하여 추가 수집하였다. 완성된 전사본은 지속적 비교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6]. 전사본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자유롭게 읽는 과정을 거친 후 첫 번째 부호집을 작성하였으며 이후 연구자가 초기 부호집에 따라 분석하면서 새로운 주제나 변화를 기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부호를 만들어 내기 위해 개방적 코딩을 실시하였다[7].

        본 면담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전사본 분석 시 연구자가 독립적 코딩을 하는 과정 중에 지속적인 코딩 결과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보조연구원을 통한 동료검토를 하여 자료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8].

        일반인 대상 설문은 보편적인 공유저작물의 보상에 관한 인식조사를 하였다. 이는 공유저작물 대상을 보편적 일반 사용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는 한국 공유저작물이용자 연구로 예비 조사를 2018년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6일 동안 실시하였고 설문 문항을 수정 거쳐 2018년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10일간 온⋅오프라인 본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전체 표본 318명 중 공유저작물을 1회 이상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58명에 대한 설문결과로서 설문응답자 중 유효 응답자는 150명이었다. 분석 대상을 공유저작물 이용 경험자로 한정한 것은 비 경험자의 경우 지나치게 답변이 추상적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은 실제 공유저작물 이용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가설 검증을 상관분석 방법을 사용하며, 연구의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K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9].

        
          Table 2. 
				
          

          
            Demographic factor
          
          

        

        
          
            
              	Division
              	No.
              	%
            

          
          
            	gender
            	male
            	71
            	47.3
          

          
            	female
            	79
            	52.7
          

          
            	total
            	150
            	100
          

          
            	Age
            	Less than 10
            	4
            	2.7
          

          
            	20's
            	73
            	48.7
          

          
            	30's
            	35
            	23.3
          

          
            	40's
            	28
            	18.7
          

          
            	50's
            	9
            	6
          

          
            	More than 60
            	1
            	0.7
          

          
            	total
            	150
            	100
          

          
            	Job
            	student
            	66
            	44
          

          
            	educator
            	5
            	3.3
          

          
            	personal creator
            	9
            	6
          

          
            	Creator of enterprise employment
            	12
            	8
          

          
            	Company general workers
            	24
            	16
          

          
            	Corporate employers and executives
            	26
            	17.3
          

          
            	Government officials
            	3
            	2
          

          
            	self-employment
            	2
            	1.3
          

          
            	inoccupation
            	3
            	2
          

          
            	total
            	150
            	100
          

        

        

      

    

    

  
    
      Ⅲ. 연구결과 
      
        3.1 전문 이용자 분석 결과 
        전문 이용자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분석 결과 4개의 주제와 7개의 하위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의 주제와 주제는 첫째, 공유저작물 선택요인으로서 저작물 품질에 대한 인식과 저작물 검색에 대한 인식으로 공유저작물을 선택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품질과 검색으로 두었으며, 이를 전문 이용자 분석을 하였다. 둘째, 공유저작물 보상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이용자 직접 보상과 외부 보상 요인을 하위 주제로 보았다. 셋째, 공유저작물 검색 방식에 대한 주제로 한국 최대 공유저작물 사이트인 ‘공유마당’과 그 외 플랫폼으로 구분하였다. 넷째, 공유저작물 플랫폼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개선사항에 대한 개별 면담을 하였다.

        공유저작물 이용자에 대한 공유저작물의 선택 이유와 보상의 필요성 그리고 기존 공유저작물 사이트에 대한 검색 방식과 개선사항을 개별 면담을 통해 공유저작물 보상과 이에 따른 개선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3.1.1 공유저작물 선택 요인
          3.1.1.1 저작물 품질에 대한 인식

          공유저작물 플랫폼 선택 요건 중 저작물 품질은 전문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콘텐츠 제작을 위해 공유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품질이 낮으면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되었다. 콘텐츠 제작자 측면에서 전문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될 콘텐츠의 품질이 낮으면 공유저작물 이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참여자 C) 영상제작 할 때 배경음악을 많이 이용한다. 배경음악의 품질이 낮으면 영상에 배경음악을 사용 할 수가 없다. 이럴 경우 유료 배경음악을 고려하게 된다. 배경음악의 품질이 낮을 경우 전문 영상제작자라면 누구라도 그 배경음악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참여자 A) 디자인 작업 할 때 사진저작물을 이용한다. 그래픽 디자이너가 직접 사진을 촬영하기보다 기존 사진을 찾아 쓴다. 인터넷에 무료 사진저작물이 많기 때문에 품질이 낮은 사진이 있는 (공유저작물) 플랫폼을 굳이 이용 하지 않는다. 고품질 사진이 있는 플랫폼 위주로 사용 하고 있다.

          3.1.1.2 저작물 검색에 대한 인식

          공유저작물 플랫폼 대부분이 어느 정도 저작물량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량의 저작물에서 이용자가 필요한 저작물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 이용자들은 저작물 검색 편의성을 플랫폼 선택의 중요 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참여자 B) 저작물을 검색하다 보면 하루 종일 걸릴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의 검색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콘텐츠 품질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검색 시간을 단축 하는 것도 중요하다. 검색이 힘들다면 그 플랫폼은 이용에 배제 될 것이다.

          (참여자 C) 전문가는 시간이 돈이다. 검색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일당이 그만큼 나가는 거다. 그리고 검색이 편리 하지 않으면 좋은 저작물을 찾지 못 할 확률이 높다. 그럼 좋은 품질의 저작물을 확보하지 못 하게 되고 결국 좋은 품질의 저작물도 검색시간도 많이 걸리게 된 다. 이런 (공유저작물) 플랫폼이라면 사용하지 않는다.

        

        
          3.1.2 공유저작물 보상의 인식
          3.1.2.1 이용자 직접 보상

          전문 이용자들은 공유저작물 보상이 대체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용자 직접 보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었다. 전문 이용자들에게 공유저작물은 무료 또는 저렴하게 사용하는 저작물로 인식되고 있어서 이용자 직접 보상은 쉽지 않아 보였다.

          (참여자 E) 공유저작물은 무료 아닌가? 공유저작물은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포 되는 것으로 안다. 공유저작물에 돈을 내고 쓴다면 상용저작물을 이용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참여자 D) 소규모 콘텐츠 기업들이 공유저작물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규모 콘텐츠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유 저작물을 사용한다. 공유저작물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다고 해도 저렴해야 사용할 것이다.

          (참여자 C) 상용 유료저작물 플랫폼도 사용 하고 있는데 공유저작물을 찾는 이유는 비용적인 면에서 무료이기 때문이었다. 비용을 지불한다면 이용을 재고해 볼 것 이다.

          (참여자 A)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공유 저작물을 쓴다. 비용이든다면 공유저작물 사용이 힘들 것이다.

          3.1.2.2 외부 보상

          전문 이용자들은 공유저작물 제공자에게 보상해야 할 필요는 인지하고 있으나 보상을 외부에서 해주는 것을 선호했다. 또는 공유저작물 공유자는 사회 기여를 위해 선의에 의해 기부하는 형태로 인식하고 있다. 공유저작물 제작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더 좋은 품질의 저작물을 공유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상을 해야 하는데 외부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C) 공유마당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는데 공유저작물 제공자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참여자 D) 저작물을 공유 하는 것은 나눔의 실천으로 본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 저작물 제공자 스스로 사회 기여 하는 것이다. 만약 보상이 된다면 외부에서 지원금 형태로 약간의 금전적 보상이 있으면 좋겠다.

        

        
          3.1.3 공유저작물 검색 방식
          3.1.3.1 공유마당

          전문 이용자 대부분이 검색 기능에 많은 불편함을 토로하였다. 공유 마당이 보유한 저작물량에 비해 검색 기능이 빈약해 저작물을 제대로 검색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므로 검색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참여자 B) 공유 마당의 검색 기능은 매우 좋지 않다. 카테고리 방식이라도 좀 제대로 분류되어있는 카테고리면 좋을 텐데 이것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참여자 A) 일부 유명화백의 그림 저작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그 외의 저작물을 검색하기가 힘들다. 쉽게 검색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참여자 C) 지금까지 사용 해 본 저작물 검색 중 제일 안 좋은 수준에 속한다. 검색기능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참여자 E) 검색 기능이 너무 좋지 않다. 정부에서 운영 하는 플랫폼이여서 그렇다고 생각 했다.

          3.1.3.2 그 외 플랫폼

          다른 공유저작물 플랫폼 검색 기능도 대체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유저작물 플랫폼의 검색 기능 개선의 필요성이 공통적인 주제로 제시되었다.

          (참여자 A) 사진 공유 저작물 플랫폼 픽사베이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하기도 했고 키워드 검색이 가능해서 키워드에 맞는 비교적 괜찮았다. 하지만 검색 툴이 좀 더 세밀한 검색이 가능해졌으면 좋겠다.

          (참여자 C) 프리뮤직아카이프(FMA)에서 배경음악을 찾을 때 장르별, 제작자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 검색을 할 수 있었지만 세부 검색 기능은 다소 부족하다.

          3.1.4 공유저작물 플랫폼 발전 방향

          3.1.4.1 개선사항

          공유저작물 플랫폼은 좋은 품질의 저작물과 이용자가 저작물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검색 기능이 필요하다. 저작물 이용자가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저작물을 빠르게 검색하는 것이 공유저작물 플랫폼을 이용자의 요구 사항이었다.

          (참여자 B) 질 좋은 저작물을 제공 하면 좋겠다. 지금까지 공유 저작물은 대체로 질이 낮아서 실제 사용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참여자 C) 공유마당의 검색은 정말 좋지 않아서 차라리 이용자 별 큐레이션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이용자가 원하는 저작물을 사람이 찾아 준다면 보다 정확한 저작물을 찾을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정부가 지향 하는 일자리 창출도 된다. 큐레이터를 대거 고용해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 하면 좋겠다.

          (참여자 A) 저작물 품질이과 검색이 편리해 졌으면 좋겠다.

          (참여자 D) 저작물 양은 충분해 보이지만 쓸만한 저작물은 많지 않다. 양질의 저작물 확보해야 하고 검색이 편해 졌으면 좋겠다.

          (참여자 E) 공공 저작물에 정부 보상제를 적용해서 양질의 저작물을 확보해서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검색품질은 꼭 개선해야 한다.

        

      

      
        3.2 일반 이용자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이용자에 대해 공유저작물 보상과 공유저작물 플랫폼에 관한 양적 연구를 하였다. 이는 공유저작물과 공유저작물 플랫폼에 대한 일반 이용자들의 전반적 인식에 대해 분석으로써 전문 이용자와 다르게 일반 이용자들은 어떠한 인식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에서 일반 이용자의 공유저작물에 대한 인식 조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갖는다.

        연구가설 1) 공유저작물 사용량은 공유저작물 보상가액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공유저작물 품질은 공유저작물 선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공유저작물 검색 품질은 공유저작물 플랫폼 선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유료 저작물 이용 경험은 공유저작물 제작자 보상액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1 공유저작물 이용 횟수에 따른 공유저작물 보상 차이
          1년간 공유저작물 이용 빈도는 일반 이용자 전체의 66.7%가 50회 미만을 사용하는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이용자도 이제 일정 수준의 공유저작물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이용 공유저작물은 사진, 음악, 미술, 폰트, 영상, 어문, 기타 저작물 순이며 사진, 음악 저작물은 50%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저작물과 어문 저작물은 비교적 낮은 사용 비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해외 어문 공유저작물 사이트가 분야 중 제일 많은 현실이 이용자의 필요성과는 상반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Table 3. 
				
            

            
              Number and main use of shared works for one year
            
            

          

          
            
              
                	Division
                	No.
                	%
              

            
            
              	Shared asset usage count for 1 year
              	Less than 10 times
              	43
              	28.7
            

            
              	11~50 times
              	57
              	38.0
            

            
              	51~100 times
              	22
              	14.7
            

            
              	101~300 times
              	14
              	9.3
            

            
              	More than 301 times
              	14
              	9.3
            

            
              	total
              	150
              	100
            

            
              	main use of shared works
(Multiple selection)

              	Art works
              	69
              	46
            

            
              	Photo works
              	117
              	78
            

            
              	Video works
              	53
              	35
            

            
              	Music works
              	75
              	50
            

            
              	Literary works
              	33
              	22
            

            
              	Font assets
              	63
              	42
            

            
              	Other
              	4
              	2.7
            

          

          

          공유저작물 이용 빈도와 공유저작물 보상수준 간의 분포를 검정한 결과값은 54.486, 유의 확률은 0.008로 유의수준 .05에서(p<.05) 공유저작물 이용 빈도에 따른 공유저작물 보상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첫 번째 가설인 ‘공유저작물 사용량은 공유저작물 보상가액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공유저작물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공유저작물 보상에 대해 호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유저작물 이용이 보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준다고 볼 수 있다.

          
            Table 4.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shared works compensation according to frequency of use of general user works
              unit : persons(%)

            
            

          

          
            
              
                	Division
                	Number of Uses of shared works for 1 year 
                	total
              

              
                	Less than 10 times
                	11~50 times
                	51~100 times
                	101~300 times
                	more than 301 times
              

            
            
              	Level of Fair Reward for Shared Assets versus Commercial Assets
              	Free
              	10(6.7)
              	10(6.7)
              	1(0.7)
              	2(1.3)
              	3(2.0)
              	26(17.3)
            

            
              	Less than 10%
              	19(12.7)
              	20(13.3)
              	7(4.7)
              	2(1.3)
              	1(0.7)
              	49(32.7)
            

            
              	20%
              	5(3.3)
              	9(6)
              	2(1.3)
              	4(2.7)
              	5(3.3)
              	26(17.3)
            

            
              	30%
              	3(2)
              	9(6)
              	2(1.3)
              	4(2.7)
              	5(3.3)
              	23(15.3)
            

            
              	40%
              	0(0)
              	4(2.7)
              	0(0)
              	0(0)
              	1(0.7)
              	5(3.3)
            

            
              	50%
              	5(3.3)
              	4(2.7)
              	3(2)
              	2(1.3)
              	3(2)
              	17(11.3)
            

            
              	60%
              	0(0)
              	0(0)
              	0(0)
              	1(0.7)
              	0(0)
              	1(0.7)
            

            
              	70%
              	0(0)
              	0(0)
              	0(0)
              	0(0)
              	0(0)
              	0(0)
            

            
              	80%
              	0(0)
              	0(0)
              	0(0)
              	1(0.7)
              	0(0)
              	1(0.7)
            

            
              	90%
              	0(0)
              	0(0)
              	0(0)
              	0(0)
              	0(0)
              	0(0)
            

            
              	100%
              	1(0.7)
              	1(0.7)
              	0(0)
              	0(0)
              	0(0)
              	2(1.3)
            

            
              	total
              	43(100)
              	57(100)
              	22(100)
              	14(100)
              	14(100)
              	150(100)
            

          

          
            
              X2 = 54.486, df = 1, p < .05
            

          

          

        

        
          3.2.2 공유저작물 플랫폼 선택의 주요 요인 
          공유저작물을 이용한 플랫폼은 국내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또는 카페 45.3%, 픽사베이, CCmixter 등 해외 공유저작물 플랫폼 34.7%로 조사되었다.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국내 포털사이트의 검색을 통해 바로 국내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용 편의성은 이용자들의 공유저작물 플랫폼 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해외 공유저작물 플랫폼은 공유저작물 품질이 국내보다 뛰어나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언어적 불편함에도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해외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또는 카페’와 ‘공유 마당, 공공누리 등 국내 공유저작물 플랫폼’은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내 공유저작물 플랫폼 사용률이 8.7%로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주요한 공유저작물 플랫폼 선택 이유로 공유저작물의 검색 편의성 63.3%, 공유저작물의 품질 53.3%를 주요한 요인으로 선택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가설 ‘저작물 품질은 공유저작물 선택에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 번째 가설 ‘공유저작물 검색 품질은 공유저작물 플랫폼 선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고 공유저작물 품질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문 이용자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던 공유저작물 플랫폼의 가장 핵심적인 사용자 필요 사항이다. 전문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 모두에게 공통된 필요 사항이다. 세 번째 주요 선택요인으로 공유저작물의 양 24.7%로 어느 정도의 공유저작물 데이터베이스 확보도 필요하다. 그 외 공유 플랫폼의 인지도 8%, 이용 가격 9.7%, 지인 추천 2.7%은 선택에 낮은 요인으로 드러났다.

          
            Table 5.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shared works compensation according to frequency of use of general user works
            
            

          

          
            
              
                	Division
                	No.
                	%
              

            
            
              	Shared works platform
              	Domestic shared work platform such as ‘Gongu-madang’, ‘GongGong-nuri’
              	13
              	8.7
            

            
              	International Shared Work Platform such as ‘Pixabay’, ‘CCmixter’
              	52
              	34.7
            

            
              	Blog or Cafe of domestic portal site
              	68
              	45.3
            

            
              	Blog or cafe of foreign portal site
              	13
              	8.7
            

            
              	Other
              	4
              	2.7
            

            
              	total
              	150
              	100
            

            
              	Key Factors of Platform Selection
(Multiple selection)
              	Quality of shared works
              	80
              	53.3
            

            
              	Amount of shared works
              	37
              	24.7
            

            
              	Awareness of the shared platform
              	12
              	8
            

            
              	Convenience to search for shared works
              	95
              	63.3
            

            
              	Recommendation of others
              	4
              	2.7
            

            
              	Price to use
              	14
              	9.3
            

            
              	Other
              	2
              	1.3
            

          

          

        

        
          3.2.3 유료 저작물 이용에 따른 공유저작물 보상 인식 차이
          조사 결과 공유저작물 보상의 필요성은 82.7%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82.7%가 상용 저작물 판매가의 30% 이하를 적정 보상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저작물 유료 사용 의사도 74%로 적절한 가격만 제시하면 공유저작물에 지불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Shared asset compensation needs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levels
            
            

          

          
            
              
                	Division
                	No.
                	%
              

            
            
              	Need to compensate for shared work provider
              	yes
              	124
              	82.7
            

            
              	no
              	26
              	17.3
            

            
              	total
              	150
              	100
            

            
              	Willingness to pay for shared work
              	yes
              	111
              	74
            

            
              	no
              	39
              	26
            

            
              	total
              	150
              	100
            

            
              	Recognition of appropriate shared works compensation against commercial works
              	free
              	26
              	17.3
            

            
              	Less than 10%
              	49
              	32.7
            

            
              	20%
              	26
              	17.3
            

            
              	30%
              	23
              	15.3
            

            
              	40%
              	5
              	3.3
            

            
              	50%
              	17
              	11.3
            

            
              	60%
              	1
              	0.7
            

            
              	70%
              	0
              	0
            

            
              	80%
              	1
              	0.7
            

            
              	90%
              	0
              	0
            

            
              	100%
              	2
              	1.3
            

            
              	total
              	150
              	100
            

          

          

          유료 저작물 이용 경험을 가진 참여자는 68%로 공유저작물 보상 필요 인식 82.7%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건당 이용 최대 금액은 만원 미만이 64%로 건당 유료 저작물 구매 경험이 일만원 이상 지불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Experience with paid works and maximum price per use
            
            

          

          
            
              
                	
                	frequency
                	%
              

            
            
              	Use of paid works
              	yes
              	102
              	68
            

            
              	no
              	48
              	32
            

            
              	total
              	150
              	100
            

            
              	Maximum use price per paid works
              	No payment experience
              	48
              	32
            

            
              	Less than 1,000 won
              	7
              	4.7
            

            
              	Less than 10,000 won
              	41
              	27.3
            

            
              	Less than 100,000 won
              	43
              	28.7
            

            
              	Less than 1 million won
              	10
              	6.7
            

            
              	More than 1 million won
              	1
              	0.7
            

            
              	total
              	150
              	100
            

          

          

          공유저작물의 유료 사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유료 저작물 이용 경험과 공유저작물 보상수준 간의 분포를 검정한 결과 값은 10.518, 유의 확률은 0.231로 유의수준 .05에서(p<.05) 유료 저작물 이용 경험에 따른 공유저작물 보상수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네 번째 가설인 ‘유료 저작물 이용 경험은 공유저작물 제작자 보상액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유료 저작물 구매 경험은 공유저작물 보상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Table 8. 
				
            

            
              Experience with paid works and maximum price per case
              unit : persons(%)

            
            

          

          
            
              
                	
                	Use of paid works
                	total
              

              
                	yes
                	no
              

            
            
              	Level of Fair Reward for Shared works versus Commercial works
              	free
              	13(8.7)
              	13(17.6)
              	26(17.3)
            

            
              	Less than 10%
              	32(21.3)
              	17(11.3)
              	49(32.7)
            

            
              	20%
              	19(18.6)
              	7(4.7)
              	26(17.3)
            

            
              	30%
              	19(12.7)
              	4(2.7)
              	23(15.3)
            

            
              	40%
              	4(2.7)
              	1(0.7)
              	5(3.3)
            

            
              	50%
              	12(8)
              	4(2.7)
              	17(11.3)
            

            
              	60%
              	1(0.7)
              	0(0)
              	1(0.7)
            

            
              	70%
              	0(0)
              	0(0)
              	0(0)
            

            
              	80%
              	0(0)
              	1(0.7)
              	1(0.7)
            

            
              	90%
              	0(0)
              	0(0)
              	0(0)
            

            
              	100%
              	2(1.3)
              	0(0)
              	2(1.3)
            

            
              	total
              	102(100)
              	48(100)
              	150(100)
            

          

          
            
              X2 = 10.518, df = 8, p > .05
            

          

          

        

      

    

    

  
    
      Ⅳ. 공유저작물 이용자 관점에서의 보상 인식
      
        4.1 전문 이용자
        
          4.1.1 공유저작물 선택에 주요한 요인
          공유저작물 선택요인 중 저작물 품질은 콘텐츠 제작 전문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품질이 낮으면 공유저작물 이용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도 있을 정도로 저작물의 품질을 중요 요인으로 꼽았다. 공유저작물을 검색 편의성은 플랫폼 선택의 중요 요인으로 보았다. 검색 기능은 콘텐츠 품질에 못지않은 중요 기능으로 검색 시간이 증가하면 해당 플랫폼의 접근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2 공유저작물 보상 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공유저작물 보상의 필요성은 대체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용자가 직접 보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저작물은 저렴하거나 무료로 이용하는 저작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용자 직접 보상은 쉽지 않은 문제로 보인다. 공유저작물 제작자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공유저작물 제공자들의 선의의 기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저작물 제작자 보상이 이루어지면 더 양질의 저작물이 공유될 것이므로 외부 보상이 이루어지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4.2 일반 이용자
        
          4.2.1. 공유저작물 선택에 주요한 요인
          일반 이용자들의 공유저작물 선택의 주요 요인은 전문 이용자 조사결과와 같이 저작물의 품질과 저작물 검색 편의성으로 드러났다. 일반 이용자들은 공유저작물을 국내 포털의 블로그나 카페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고 두 번째로 해외 공유저작물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공유마당’, ‘공공누리’ 등 국내 공유저작물 플랫폼은 8.7%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공유저작물 플랫폼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공유저작물 품질과 검색 및 전반적인 접근성에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2.2. 이용 횟수에 따른 공유저작물 보상 인식
          공유저작물 이용 빈도에 따라 공유저작물 보상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저작물 이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공유저작물 보상 수준이 높게 평가하였다. 즉, 공유저작물을 많이 이용한 이용자일수록 공유저작물 보상에 대해 호의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2.3. 유료 저작물 이용 경험에 따른 공유저작물 보상 인식 
          일반 이용자의 유료 저작물을 사용한 경험과 공유저작물 보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유료 저작물과 공유저작물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일반 이용자들은 공유저작물 유료이용 의사가 74%로 나타났지만, 유료이용 의사가 있는 이용자의 82.7%가 공유저작물의 적정 보상 가격을 기존 유료 저작물의 30% 미만으로 책정하였다. 공유저작물 이용은 유료 저작물보다 저렴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이용자들은 공유저작물을 유료 저작물의 30% 가격에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고유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유료 저작물의 30% 수준의 공유저작물 보상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 전문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 모두 공유저작물 보상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유저작물의 품질과 검색의 편의성이 플랫폼 선택의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저작물 이용자들은 양질의 저작물을 위해 보상의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보상금액은 기존 유료 저작물의 30% 미만을 원하고 있었다. 공유저작물 이용자들은 유료 저작물 수준의 공유저작물을 낮은 가격으로 이용하고자 했으며, 공유저작물 이용자들의 유료 저작물의 30% 수준이 공유저작물 보상의 적정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나타난 이용자들의 인식된 적정 보상가격 수준 결과를 활용하여, 공유저작물 플랫폼 안에서 기부나 영리 사용에 대한 보상 정책을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공유저작물 제공 사이트에서 영리 목적의 이용에 대해 유료 저작물의 30% 수준의 이용료를 책정한다면 영리 목적 이용의 보상에 유효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공유저작물 제공자에 대한 보상을 통해 양질의 저작물 확보가 이루어질 것이며, 본 논문이 제시한 합리적인 보상가 수준은 공유저작물 플랫폼 안으로 양질의 공유저작물을 유입시킬 수 있는 유인책으로 활용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제시한 공유저작물 보상체계는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유효하며, 공유저작물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는 활성방안 연구로서 연구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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